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1. 9.(월) 배포 즉시

제지업종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발생 
사업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독을 통해 

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1. 관련 기사
□ 11.9.(월) 한겨레, “추락사 8개월째, 압수수색도 안한 대전노동청”
2. 설명 내용
□ 우리부(대전지방고용노동청)는 아세아제지(주)세종공장에 대해 ’22.11월 

감독을 실시하여 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4건을 적발, 사법처리 
및 시정조치하였고,

 ○ ’26.3월 노동자 개구부 추락 사망 사고 이후, ‘26.4월 감독을 실시하여 
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, 울타리, 덮개 미설치 등 29건을 적발, 21건은 
범죄인지, 8건은 과태료 1억3천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
엄중히 조치하였음.

 ○ 아울러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’26.3~5월 대전·세종·충청 지역 목재 및 
종이제품 제조업 753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, 사고 
발생 위험이 높은 2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80건을 적발, 
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음.

□ 향후, 제지업종을 비롯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취약 
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과 개선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
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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